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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갇힌 돌하르방...문화재 위상 무색 

도로 아스콘 등으로 덮여 '눈살'..."위치도 원래대로 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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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돌하르방이 문화재란 위상이 무색하게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특히 대정지역 일부 돌하르방은 하단이 도로에 파묻혀 마치 자유를 억압받는 것 같은 이미지가 

떠올라 보는 이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보성리사무소와 보성초등학교 입구에 위치한 돌하르방들은 하부가 도로의 아스콘 등으로 

덮인 채 서 있다. 

  

더욱이 보성초 입구 돌하르방들의 경우 전신주와 바짝 붙어 있거나 뒷면이 시멘트 담장에 닿아 

부실한 문화재 관리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 돌하르방의 얼굴은 두 동강 났다가 시



 

멘트로 붙여놓은 흔적도 남아있다. 

  

도민들은 “제주의 상징물인 돌하르방에 대한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며 “돌하르방들의 위치도 대

부분 원래 자리에서 이탈해 있는데 하루 빨리 제자리를 찾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전문가와 상의해 돌하르방을 덮은 아스콘을 걷어내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돌하르방의 위치 복귀는 대정성의 복원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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